<’폭식행동 개선을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’ 
효과성 연구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>

해외의 많은 연구들이 자기관리 기술의 일종인 자조(self-help)적 개입 접근이 전문가의 치료와 비슷하게 식습관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. 
본 연구에서는, 국내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식습관의 일부인 폭식행동에 대해서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에 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. 

주관: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행동수정연구실
대상: 아래의 1)~3)의 기준을 충족하는 20대 여성
1) 

- 단기간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분 

-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분

- 폭식과 단식을 반복하는 분

- 먹는 양을 스스로 조절하기가 힘든 분  

-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기 힘든 분
- 이 외에, 식습관을 조절하기가 힘든 분

2) 전 회기 동안 참석이 가능한 분
3) 과제 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
4)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분
** 지원자 중 인터뷰와 평가를 통해 참가자 선정
기간: 방학 중 12주간 목요일 오전/오후 2시간 + 3개월 follow-up(한 달에 1번)
장소: 연세대학교 유억겸기념관 401호
진행방식: 비슷한 문제를 가진 6명이 한 집단을 구성, 이론 및 실습 교육. 

* 지원자가 많을 시, 일부 지원자들은 12주 후 시작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

비용: 10만원(결석없이 모두 출석하면, 12주 후 10만원은 모두 돌려드립니다)

지원 및 문의: 연세대학교 임상심리대학원 양슬기(seulbong87@hotmail.com, 02-2123-4886)
(전화문의: 화 ~ 금 오전 10시 ~ 오후 6시)
* 지원하기를 원하는 분들은, 위 이메일이나 전화로 이름과 소속, 연락처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
